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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도상호협력이대세
미래화학시장을복합기술이선도할것이라는예측은대부분이인지하고있을것이다.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지만 바이오기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나노기술 또한 IT기술과 접목되면서
미래기술로부상하고있다.
특히, 바이오기술이나나노기술, IT기술이독립적인역할을하면서도상호복합적으로작용해새로운기술과화
학제품을개발함으로써 상당한성과를올리고있고, 앞으로는 화학시장을 선도하는기술로부각될 것이확실시
되고있다.
다만, 국내 화학기업들은 아직기술수준이떨어져복합기술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있기때문에복합기술을 구
현하는전단계로기존기술의장점을복합화하는노력이요구되고있다.
Dow Corning과 대우인터내셔널이 실리콘 합성피혁을 공동 개발해 섬유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
다. 
다우코닝의 실리콘 솔루션과 대우의 섬유 기술력을 복합화함으로써 합성피혁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 실리콘을
개발해세계시장에공급하겠다는것이다.
실리콘은 합성피혁에 적용되고 있는 PU, PVC에 비해 유연성, 난연성, 방오성, 발수성이 뛰어나고 환경친화적
이지만 가공이 어려워 합성피혁에 적용하지 못했으나 대우의 특허기술을 채용하면 품질이 양호한 실리콘 합성
피혁을개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국내섬유산업발전을주도해온대우인터내셔널과글로벌실리콘메이저인다우코닝이전략적제휴를맺었다는
자체로도상당한의미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다우코닝-대우의 전략적 제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오기술·한솔PNS·GPS코리아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EPP 회수용기사업을벌이고있는것도높이평가된다.
호남석유화학의자회사인하오기술이비드(Bead)를생산하고GPS코리아와한솔PNS가설계·생산및마케팅
을 담당하는 제휴로, 협력을 통해 원료 수지에서 회수용기 생산에 이르기까지 100% 국산화된 접이식 EPP 공
정용회수박스를개발해수입대체효과및친환경성제고를꾀하고있다.
접이식 EPP 박스를 32인치 LCD패널 회수에적용하면우수한내충격성및친환경특성을살려운송도중진동
이나충격으로부터 LCD패널을보호할수있고, 공간활용도도최대 80%까지높일수있다고한다.
글로벌 화학시장이 기술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화학기업들도 개별적인 한계를 벗어나 상호 협
력함으로써Win-Win하는적극적인자세가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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